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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농민공의 도시지역 호적 취득조건 대폭 완화와 광역도시권 발전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업무」가 지난 4월 발표됨.

 - 상주인구 500만 명 이하 대도시의 호적 취득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1,000만 명 

이하 특대도시의 호적 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 반면 1,000만 명 이상 초대형 도시

의 호적 취득은 여전히 엄격히 관리

▣ 도시호적 없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농촌호적 보유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범
위 확대

 - 농민공 자녀의 도시 공립학교 진학 및 현지 대학 입시 응시 허용

 - 도·농 간 의료보험 시스템 통합, 비호적지 원거리 입원비용의 온라인 정산율 제

고, 원격진료 및 마을병원의 진료 수준 향상

 - 도·농 간 노인연금 시스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 추진, 농촌 출신 맞

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경감 등 

▣ 광역도시권 발전을 통해 도시권역 내부의 도시간 기능 분담 및 연계성 강화 
추진 

 - 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따라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구조 구축, 각 지역 경제권별 

차별화된 연계 발전전략 추진 

 - 광역도시권 내 도시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

▣ 이번 정책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100만~500만 인구의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
나,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 및 세수 증대, 호적 취득조건이 전면 완화된 100

만~500만 명 도시 중심의 투자기회 증대 전망

 - 베이징, 상하이 등 초대형 도시에 인접한 위성도시의 성장과 광역도시권 건설 및 

운영 관련 전문 업종에 대한 수요 증대 기대

 - 한편 도시호적 취득을 희망하는 농민이 기대보다 적거나 설사 많더라도 대규모 

신규 도시호적 인구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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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업무」의 주요 내용과 전망 

1. 배경

■ 2019년 4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업무(2019年新型城镇化建设
重点任务)」(이하 ‘2019년 중점업무’)」를 발표 

- ‘2019년 중점업무’는 호적제도 개편, 도시권 육성, 공공서비스 품질 균등화, 기초인프라 확충, 

도·농 간 융합발전 등 현재 추진 중인 신형도시화 정책의 2019년 세부 추진조치를 포함함.

◦ 도시지역에 상주하는 농촌호적 보유자(농민공)의 도시호적 전환, 도시의 공간구조 최적화, 도시 산업

구조 및 경제발전의 고품격화, 도·농 간 융합 발전 등 6개 분야 22조항으로 구성
     

- ‘2019년 중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가 최종 책임을 맡아 부서간 협력과 소

통을 중시하며, 각 지역의 현지 사정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업무추진 재량과 책임 언급 

※ 신형도시화의 개념

-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란 2013년 제1차 중앙 도시화 업무회의(中央城镇化工作会议)에서 제시

된 정책 개념1)으로, 도시지역 비호적 인구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및 중서부 지역의 중소규모 

중심생활권 육성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도시화를 의미 

- 2014년 3월 「국가 신형도시화 규획(2014~2020년)」 발표 이후, 당해 12월 제1기 신형도시화 

건설 시범도시와 제2기 시범도시 62개가 발표되었고, 2016년에는 베이징 순이구(顺义区)를 

비롯한 제3기 시범도시가 발표됨.

- 시민의 도시화, 광역경제권 협동 발전 계획, 도농일체화 발전, 농촌 특색마을 개발 등 최근 중

국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역개발 관련 계획들이 ‘신형도시화’ 개념으로 수렴됨.

■ 중국은 2020년까지 도시 거주 농촌호적 보유자 1억 명의 도시호적 전환 및 도시호적 취득 조건 완화 

등의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호적제도 개편정책을 실시

- 2018년 중국의 도시인구는 상주인구 기준 8억 3,137만 명(도시화율 59.58%), 호적인구 기준 6

억 518만 명(43.37%)으로, 그 차이에 해당하는 2억 2,619만 명은 거주지역 호적 미보유자

- 중위안(中原)부동산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만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호적 취

득 조건 완화정책이 50건 이상 발표됨.

1) 신형도시화 정책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합리적 배분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논리적 배경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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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베이성(河北省) 스자좡시(石家庄市)는 도시호적 취득 조건 중 안정적 주거지와 현지 취업 조건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호적 취득 제한조건을 없앰.

  ◦ 산시성(陕西省) 시안시(西安市)는 2년간 7차례에 걸쳐 도시호적 취득 조건을 완화하여 현재 대졸 이

상 학력자는 연령제한 없이 호적 취득이 가능하고, 고졸 이하 학력자는 45세 이하일 경우 호적 취

득이 가능해짐.

분야 주요 정책 

농촌호적 인구의 도시민화 
- 도시에서 취업한 농촌호적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 도시 상주인구(농촌호적자 포함)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혜범위 전면적 확대)
- 인구유입-도시개발 규모-재정지출 규모 연동정책(人地钱挂钩) 추진

도시화 공간 구조의 최적화

- 도시군 발전 계획의 추진 심화
- 도시권 육성 추진
- 규모별 도시의 체계적인 연계 발전 추진 
- 특화마을 개발 및 육성 지원
- 교통, 운수 네트워크 발전 지원

도시 발전의 질적 수준 제고

- 산업입지에 대한 유형별 재구조화
- 도시 공간구조의 합리적 재편
- 도시인프라 시설 건설 강화
- 도시의 지역 특화발전도 및 대외 이미지의 제고
- 도시 투·융자 기제 건전화

도·농 간 융합 발전의
조속한 추진

- 도·농 간 생산요소의 합리적 배분
- 도·농 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
-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초인프라 건설 및 관리 역량 제고
- 농촌 마을 경제구조 다원화 추진
- 농민 소득의 지속적 증가 추진

자료: 「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 

표 1.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업무」의 주요 내용

 

2. 주요 내용

1) 도시호적 취득 조건 완화2)

■ 인구 규모로 구분된 도시 등급3)별로 호적 취득 조건을 보다 완화하여 상주인구 300만 명 이하 중소도시 

및 농촌 중심지에 대한 호적 취득 조건이 전면적으로 철폐(전면 개방)됨.

2) 중앙정부가 호적 취득 조건 완화와 관련된 원칙을 확정하면, 지방정부는 그 원칙적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함. 

각 지방정부가 중앙의 원칙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호적 취득 조건을 완화해갈 것인지는 향후 발표되는 지

방정부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중국의 도시규모 등급 체계는 국무원이 발표한 「도시규모 구분 표준의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城市规模划分标准的通知)」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그 주된 지표는 도시지역의 상주인구 규모임. 상주인구 1,000만 명 이상은 초대형 도시(超特大城市), 500

만 명 초과 1,000만 명 미만은 특대형 도시(特大城市), 300만 명 초과 500만 명 이하는 제1형 대도시(第I型大城市), 100만 명 

초과 300만 명 이하는 제2형 대도시(第Ⅱ型大城市), 50만 명 초과 100만 명 이하는 중등도시, 20만 명 초과 50만 명 이하는 

제1형 소도시(第I型小城市), 20만 명 이하는 제2형 소도시(第Ⅱ型小城市)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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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인구 300만 명 초과 500만 명 이하 제1형 대도시에 대한 호적 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중점 호적관리 대상’ 제도를 전면 철폐

◦ ‘중점 호적관리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안정된 직장을 보유한 신세대 농민공, 도시지역에 취업한 지 

5년이 경과한 농촌 출신자, 도시지역 학교에 진학한 농촌 출신자, 군 복무를 위해 도시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농촌 출신자를 의미
        

- 특대형 도시(500만~1,000만 명) 및 초대형 도시(1,000만 명 이상)에서는 사회보험 납입연수와 

거주연수 등에 기반한 점수 적립제도를 통해 전체 호적인구 규모를 관리

◦ 예를 들어, 베이징시 호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 가족이 베이징 호적자임에 따른 자연 취득 △ 북경

시 조건에 부합하는 특정 기능을 보유한 인재 △ 점수 적립제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

◦ 점수 적립제도를 통한 신규 호적 발급수량을 연간 6,000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으

로는 △ 베이징 거주증(실제 거주증명서) 보유 △ 법정 퇴직연령 이하 △ 사회보험 납입연수 7년 이

상 △ 형사처벌 범죄기록이 없을 것 등으로 규정

표 2. 중국 도시 등급별 호적 취득 조건 변화 

도시 등급 인구규모(만 명) 2014년 2019년

초대형 도시(超大城市) 1,000~ 엄격히 통제 일부 조건 완화 

특대형 도시(特大城市) 500~1,000 인구유입 적정수준 통제 호적 취득 조건 전면적 완화

제1형 대도시 300~500 호적 취득 조건 합리적 규정 호적 취득 제한 전면 폐지 

제2형 대도시 100~300 절차에 따른 제한적 완화 기존의 호적 취득 제한 전면 
폐지 유지중등도시 50~100 호적 취득 조건 전면개방

자료: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4)」;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업무」.

■ ‘2019년 중점업무’ 추진에 따라 호적 취득 제한이 전면 폐지되는 제1형 대도시는 시안(西安)과 선양(沈阳)을 

비롯한 10개 도시이며, 제2형 대도시는 타이위안(太原)을 비롯한 59개 도시 

4) 《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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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9년 호적 취득 제한이 전면 폐지되는 도시 

도시 등급 도시

제1형 대도시
(300만~500만 명)

시안(西安), 선양(沈阳), 하얼빈(哈尔滨), 쿤밍(昆明), 정저우(郑州),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지난(济南), 칭다오(青岛), 따리엔(大连), 창춘(长春)

제2형 대도시
(100~300만 명)

우루무치(乌鲁木齐), 구이양(贵阳), 스자좡(石家庄), 푸저우(福州), 난창(南昌), 샨터우(汕头), 
주하이(珠海), 우시(无锡), 란저우(兰州), 뤄양(洛阳), 후이저우(惠州), 린이(临沂), 웬저우(温
州), 옌타이(烟台), 후허하오터(呼和浩特), 한단(邯郸), 쉬저우(徐州), 탕산(唐山), 바우터우(包
头), 창저우(常州), 포산(佛山), 류저우(柳州), 쯔보(淄博), 간저우(赣州), 바오딩(保定), 난양(南
阳), 난통(南通), 인촨(银川), 지닝(济宁), 샤오싱(绍兴), 하이커우(海口), 루저우(泸州), 화이
안(淮安), 우후(芜湖), 헝양(衡阳), 안산(鞍山), 따칭(大庆), 몐양(绵阳), 옌청(盐城), 취안저우
(泉州), 시닝(西宁), 장먼(江门), 푸순(抚顺), 웨이팡(潍坊), 난충(南充), 지린(吉林), 따통(大
同), 친황다오(秦皇岛), 상양(襄阳), 양저우(扬州), 쯔궁(自贡), 주저우(株洲), 롄윈강(连运港), 
치치하얼(齐齐哈尔), 화이난(淮南), 장자커우(张家口), 타이저우(台州), 화이이(淮义), 이빈(宜
宾), 더저우(德州), 카이펑(开封), 다저우(达州), 시엔양(咸阳), 타이안(泰安), 자오좡(枣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도시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농촌호적 상주인구에 대해서는 공공호적제도5)를 활용해 도시호적 인구에 

상응하는 교육, 의료, 연금, 직업교육,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 

- 거주증(居住证) 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상주인구에 대해 발급을 허가할 방침이며, 그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

◦ [교육]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동한 농촌 출신 아동에 대한 공립학교 진학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호

적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의료] 도·농 간 의료보험 시스템을 통합하여 비호적지 원거리 입원비용의 온라인 정산율을 제고하

고 원격진료 및 마을병원의 진료 수준 향상
     

◦ [연금·취업] 도·농 간 노인연금 시스템을 통합하고, 공공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하며, 농민공에 대한 

직업 훈련 서비스를 강화
     

◦ [공공임대주택] 집체건설용지6)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통해 도시 내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제도의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

5) 상하이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농촌호적 보유 상주인구에게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해낸 제도로 주택 재

개발 사업이나 주택매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호적이 취소되어 버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

급하는 호적. 

6) ‘집체건설용지’란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보유한 토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국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유

사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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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도시 내 보육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여, 농촌 출신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경감
     

- 도시에 정착한 농촌 빈곤 계층에게 원적지 농지 사용권의 시장거래를 허용하고, 상주인구 중 농

촌 출신 빈곤층 비중이 높은 도시에 도시 기초시설 건설자금을 우선 투자하여 농촌 출신 빈곤층

의 취업 기회 제고

2) 광역도시권 발전계획 및 질서있는 도시화 추진

■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따라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구조 구축을 촉진

- 중심도시의 비핵심 기능을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 산업과 인구의 분산을 추진하여 도시권 내부

를 공간적으로 긴밀히 연결

◦ 도시 권역 내 잠재력이 있는 중소도시의 산업역량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직주근접형 도시화

를 추진

 ◦ 현(县)급 정부 소재지7)가 아닌 대규모 진(镇)8) 지역에 진급시(镇级市)를 설치하여 지역 중심지로서

의 역할 강화

 ◦ 독립된 촌락으로서 자족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과 병합하거나 신규 중심지 세력권으

로의 편입 유도 
     

- 궁극적으로 전 국토를 여러 도시권이 체계적으로 조합된 ‘도시군(城市群)’9)과 ‘도시벨트(城市带)’10)

로 재편

◦ 중국 국무원은 2014년과 2018년 각각 「더욱 효과적인 지역간 협력 발전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지

도의견」11), 「현대화된 도시권 육성에 관한 지도의견」12)을 발표하면서, ‘도시권(城市圈)’13) 발전을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삼겠다고 표명 

7) 중국의 기초지방행정체계는 지급시-현급시의 이중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지급시(地级市)는 구(区)로 이루어진 중심도시지역(中

心城区)과 지급시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현급시(县级市), 그리고 농촌지역인 현

(县)으로 구성됨.

8) 중국의 기초행정 구역은 도시지역의 경우 가도(街道), 농촌지역의 경우 진(镇), 향(乡), 촌(村)으로 구성됨. 우리나라의 동과 읍, 

면, 리의 체계와 유사함.

9) 도시군은 2개 이상의 도시권이 유기적으로 연계 발전된 형태의 공간적 군집을 의미.

10) 도시벨트는 공간적 군집형태가 길게 연접해 이어진, 벨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도시군을 의미. 

11) 「中共中央 国务院关于建立更加有效的区域协调发展新机制的意见」.

12) 「中共中央 国务院关于培育发展现代化都市圈的指导意见」.

13) 도시권은 1개 이상의 핵심적 대도시와 3개 이상 중소도시의 연계를 최소 단위로 하는 공간적 군집으로, 권역 내 도시들이 

산업, 교통, 직주 등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1개의 핵심적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大都市区)과 개념적으로 중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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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진지(京津冀), 장강(长江) 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등 각 지역경제권별 차별화된 

연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

- 징진지 지역은 베이징의 과밀화된 기능을 톈진, 허베이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

며, 장강 삼각주 지역은 권역 내 개별 도시간 산업경제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광둥·홍콩·마카

오 대만구는 홍콩·마카오의 국제 관문 기능과 광둥성 발전 연계를 중시함.

◦ 청두-충칭(成渝) 도시권을 새로운 발전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하며, 하얼빈-창춘(哈长) 도시권, 장강중

류(长江中游), 북부만(北部湾), 중원(中原), 관중평원(关中平原), 란저우-시닝(兰州-西宁) 도시권, 후허

하오터-바우터우-얼둬스-위린(呼包鄂榆) 도시권 등 기존 도시군(城市群) 내부의 공간적 연계성을 강

화하여 도시권(城市圈)으로 발전시킬 계획
     

- 텐산-베이포(天山北坡) 도시권과 덴중(滇中) 도시권을 국가급 도시권14)에 새롭게 포함

그림 1.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업무」의 도시권 분포 현황

 자료 : 「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 

14) 국가급 도시권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확정되는데, ‘2019년 중점업무’에 언급된 도시권 중 산동반도 도시권과 랴오닝 남부 

도시권은 성(省)급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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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권 내부의 공간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 

- 도시권역 내부에서 합리적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 고속철도, 도시간 철도, 지하철 등 다른 유형

의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 내, 도시간 연계 교통망 확충

- 교통인프라 건설 및 운영 과정에 민간기업의 투자 참여 유도

3) 도시의 고품격 발전 

■ 기존의 부문별 계획을 지역 기준으로 통합하고 도시, 농업, 생태 공간을 구분해 관리하여 산업 및 인구 

배치에 관한 국토도시계획 체계를 정비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산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도시권 및 인접 권

역 내에서의 중복 투자 방지 

-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도시지역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

간구조 확립

◦ 도시권역 내 중심도시에 생산자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고, 주변지역 중소도시로 저부가가

치 제조업을 이전하도록 유도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간 통행체계 정비, 상하수도 시설 정비 및 쓰레기 분리수거 시

스템 확립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

4) 도·농 간 융합 발전 

■ 광역도시권의 형성 과정 속에서 도·농 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특색마을(特色小镇)15) 육성과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촉진

- 권역 내 핵심도시와 배후 농촌지역 간 산업 내, 산업 간 연계망 형성 및 상호 보완적 공간구조 

형성 유도

- 도시권역 내 농촌의 산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색마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며, 단순 부동

산 개발, 농촌 토지의 불법적 용도 전용을 목적으로 하는 특색마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5) 특색마을은 산업, 생활, 생태 기능이 마을 공동체를 매개로 융합되어 있는 형태의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 모델을 의미. 본래

는 순수 학술적 용어였으나 2016년 중국 주택건설부에 의하여 지역정책의 범주에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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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여 외래 인구의 농촌 유입 및 정착 유도

- 농촌 집체소유 건설용 토지의 시장화를 통해 도시지역의 기업과 인재 유입 촉진

- 동일 도시권역 내 교육, 의료 등 기초 공공서비스 수준과 도로 교통 접근성의 균등화 추진 

3. 평가 및 전망

■ ‘2019년 중점업무’ 추진은 호적제도 개편을 통해 내수경기를 촉진하고 광역도시권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푸단대학 세계경제연구소 완광화(万广华) 소장에 따르면, 도시호적 보유 인구의 증가는 생활의 

안정과 가계부문의 소비 증대를 유도하고 불법거주자를 성실한 납세자로 전환시켜 지방정부의 

세원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완 소장은 도시지역의 호적 취득 제한을 전면 개방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중 간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의 대외무역 둔화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 

- 광역도시권 육성 및 도시간, 도·농 간 연계발전 정책은 광역도시권의 집적 경제효과를 높이고 

권역 내 중심도시의 집적 불경제를 완화시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

◦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발전·환경연구센터(城市发展与环境研究中心) 뉴펑돤(牛凤瑞) 연구원은 도시의 

배후지역에 대한 경제유발 효과는 도시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도시권역 핵심지역에 고부가가치 산

업을 배치하고 광역 교통시설을 통해 도시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도시발전 법칙에 부합하는 합

리적 계획이라고 평가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전문가에 따르면, ‘2019년 중점업무’의 추진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중

심지 간에 질서 있는 공간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

■ 향후 중국 도시화 발전은 호적 취득 조건이 전면적으로 완화된 제1, 2형 대도시(인구 100만~500만 명)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관련 투자기회가 증대될 전망  

- 산시성(陕西省) 도시문화연구회 장바오통(张宝通) 회장에 따르면 초대형 도시의 물가상승 및 도

시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2019년 중점업무’가 추진됨에 따라 성도(省会, 성의 수도 도시)를 

중심으로 한 2선 도시는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임.

- 2018년부터 제1, 2형 대도시의 부동산 구매 제한, 대출 제한, 호적 취득 관련 정책들이 조정되

고 있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 2018년 시안시(西安市) 분양주택 거래면적은 2,265.4만 ㎡로 2017년 구매 제한조치 이전의 거래량

을 초과했으며, 2017년 2월에서 2019년 3월까지 ㎡당 거래가격이 3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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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촹증권(华创证券)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도시호적 인구의 호적취득 후 1년, 3년, 5년 후 주택

구매 수요는 각각 2017년 전체 주택분양 면적의 78%, 26%, 16%인 것으로 추정

■ 베이징, 상하이 등 초대형 도시는 호적 취득이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에도 실제인구는 증가할 것이며 톈진(天

津), 쑤저우(苏州) 등 인접도시는 초대형 도시와의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호적 취득 및 부동산투자 수요가 

증가할 전망 

- 화난(华南)도시연구회 후강(胡刚) 회장에 따르면 대도시 권역의 인구는 경제원리에 의해 결정되

므로, 대도시가 지닌 흡인요인이 유지되면 호적제도의 개편 여부에 관계없이 초대형 도시의 성

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톈진 빈하이신구(滨海新区) 중관춘 과학기술단지의 입주기업협의회 대표 장원(张文)은 톈진의 호

적 취득이 베이징보다 용이하며 주택가격도 저렴하고 베이징과 유사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

어, 톈진으로 이주해 정식으로 호적을 취득하는 직원들이 증가했다고 평가

◦ 2018년 5월부터 1년간 톈진시 도시 호적 취득인구가 15만 6,000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주택거

래량 또한 증가 

■ 또한 광역도시권 건설 및 기초시설 운영 관련 전문 업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될 전망

- 화샤싱푸(华夏幸福) 장슈펑(张书峰) 집행부 총재에 따르면, 광역도시권 건설 및 운영은 중심도시

와 주변 농촌지역을 하나로 연계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턴키(Turn-Key) 방식16)의 도시개발과 

추후 운영을 담당할 전문적인 업체가 필요하다고 강조

◦ 도시권역 내 핵심 첨단산업 기업 및 인재 유치, 상업 개발, 부동산 관리, 경관 설계 및 조경 관리, 

광역교통 시설 운영 등 분야  

- 화타이증권(华泰证券)에 따르면, ‘2019년 중점업무’의 추진에 따라 향후 도시간 광역 기초시설 

건설 및 관리, 방수 시멘트 등 건설 자재 관련 산업이 각광받게 될 전망 

■ 한편 도시호적 취득을 희망하는 농촌호적 보유 인구가 기대보다 적을 수 있고, 설사 해당 인구가 많더라도 

대규모 신규 도시호적 인구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궈샹(李国祥)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도시지역으로 이주할 의

향이 있는 농민들은 대부분 이주 및 정착을 마친 상황이고, 도시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훈련이 필요하므로 이번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 

16) 턴키 방식은 하나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도시설계, 토지 매입 및 보상, 시공, 분양 및 추후 도시 관리에 이르기까지 도시개발

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실행하는 개발 방식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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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단대학 완광화 소장은 대규모 인구가 일시에 도시부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 시스템에 편입

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지출 수요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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